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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으로 

한국 2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885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자료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척도,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건강관련QOL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 

스트레스, QOL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모형으로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형의 적합도는 χ²(df)=691.162(365), CFI=0.935, RMSEA=0.060이었고, 

통계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배우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배우자 스트레스는 QOL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스트레스 관리 및 배우자와의 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 스트레스, 삶의 질, 국제 결혼한 한국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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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형태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다문화가족의 급증이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 비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

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얽힌 가운데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부간 권력 불균형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한국정부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률 제정과 예산확보 등의 성과를 내 왔다(尹靖水 외 2013). 이를테면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부부갈등이나 폭력 및 학대, 나아가 가족해체에 이르는 등 

부정적인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변화순 외 2008). 

이와 같은 사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삶의 질이란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주관적 만족감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오승환 외 2006; 유은광 외 2012).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김혜자 2008; 박윤지 외 2012; 

유은광 외 2012; 김연희 외 2014). 그러나 연구대상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인 남성의 

삶의 질은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은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다. 앞으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이 겪는 생활문제는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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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이효재 1984). 자라온 배경과 인성적인 특성이 다른 두 사람이 

상호합의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화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이경희 1995). 동일한 국적과 문화권을 가진 많은 

부부들은 상호간 생활에 대한 이해나 의사소통을 통해 그 차이를 좁혀가거나 극복하면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지속시켜 간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가족관계형성의 과정

부터가 달라 문화에 대한 이해나 소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비율이 높은데 이 경우 대부분 일주일을 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맞선, 결혼식, 합방 등 일련의 결혼과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부간의 

깊이 있는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이 형성된다. 또한 각기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만나 다른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구성원 및 가족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태영 외 2010; 이은하 외 2012).

라자루스 외(Lazarus et al.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선행조건으로 개인의 가치관 이를테면, 커미트먼트와 신념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들면서 

이후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대처방향과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의 관계를 다룬 박인아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대만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윤정수 외(尹靖水 외 2011)의 연구를 통해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신적 건강 또는 우울의 측면에서 스트레스 반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정신적인 삶의 질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스트레스인지이론에서는 

스트레스 발생의 선행조건으로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문화가

족 구성원의 커미트먼트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자루스 외(Lazarus et al.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와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원인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 관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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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인지이론

스트레스인지이론은 1984년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에 의해 제창되었

다. 이 이론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스관련 이론 중 

하나다. 스트레스인지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자원을 혹사시키거나 

초과하여 그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스트레스인지이론을 통해 스트레스 발생과정을 일련의 인과과정으

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스트레스는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라는 선행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개인적 요인의 경우, 신념이나 커미트먼트(commitment)와 같은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후 그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스트레스 인지)에 따라 대처행동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신(스트레스 

반응)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이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과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에서 스트레스를 주제어로 다룬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하여 이 이론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삶의 질에 대해 스트레스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이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삶의 질

삶의 질은 그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여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김연희 외 2014). UN(1997)에서는 삶의 

질을 소득이나 생산과 같은 정량적 측정보다는 사회지표에 의해 측정된 인류복지의 개념으

로 정의하는가 하면 WHO Quality of Life Groups(1995)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및 가치 체계와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및 관심에 관련된 삶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개인적 인식으로써 삶의 질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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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된 삶의 질 연구들을 바탕으로 김구(2003)는 

삶의 질을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통합적 측면에서 재정리하였다. 첫째, 객관적 측면에서

의 삶의 질이란 인간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으로 객관적, 

물리적 삶의 상태가 인간의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성을 

전제로 한다. 둘째,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내면적인 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생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뜻한다. 셋째, 통합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물질적 측면과 더불어 복지 또는 정신건강 

요소에 의해서도 측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형적 생활 상태를 비롯하여 내면적인 심리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해 또는 통합된 형태의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과 측정대상자가 어떠한가

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김구 2003). 한편 맥도웰 외(McDowell et al 1987)에 

의하면 삶의 질을 건강관련 삶의 질(HR-QOL)로 규정하며 기능적 상태, 정신적 안녕, 

사회적 안녕, 건강에 대한 인지, 질병과 치료 관련 증상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의학적 가치관에서 점차 대상자의 질적인 삶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김수옥 외 2000).

스트레스인지이론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 상태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을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관계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성도경 외 2010; 김연희 외 2014).

3.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 단위이며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형성된 가족관계는 이후 

그들의 삶의 질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이은하 

외 2012 재인용).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정과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한국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이주여성보다 한국인 남편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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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생활에 대해 한국인 남편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은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생활 장면에 있어서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결혼생활에 대해 개인이 지닌 가치관 또는 의지로서 

대변된다. 이러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을 기초로 한 정서적 

커미트먼트, 결혼지속에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는 규범적 커미트먼트, 가족의 반대나 자녀의 

존재, 경제적 어려움 등 외적요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기 주저하게 

되는 지속적 커미트먼트라는 3요인으로 구성된다(Adams 외 1997; Johnson 외 1999; 

정영조 외 2013).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측정한 정영조 외(2013)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들 커미트먼트가 

가족형성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커미트먼트의 세 요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만이 직접적으로 또는 부부동반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형성지속의

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스트레스와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조건으로서 정영조 외(2013)의 연구에서 검토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파악하고자 한다.

2) 배우자 스트레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국제결혼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못지않게 한국인 남편 또한 결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에서 겪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문제를 다뤄왔다(이경순 외 2012; 이지현 외 2013). 물론 

외국인 여성들이 낯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나 국제결혼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인 남편도 겪게 되는 환경적 변화과정에 

적응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여러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계하 외 2013). 한국인 남편의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다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몇 편의 논문을 통해 남편의 스트레스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윤정수 외(尹靖水 외 2011)는 한국인 남편과 대만인 남편의 스트레스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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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의 3요인으로 구성하여 각 요인별로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배우자 스트레스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지선 외(2012)는 이들 스트레스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교류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의 학대행위, 배우자의 

능력 및 성격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하여 스트레스 강도를 파악한 후 이러한 스트레스

가 배우자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로 연결되는가를 검증하였다. 김계하 외(2013)의 연구에서

는 외국인 부인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한편 무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한국인 남편이 가족형성을 위해 맺게 되는 

일차적 관계인 외국인 부인에게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남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 2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9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의 한국인 남편 885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에 동의한 센터에 의뢰하였다. 설문배포 

및 회수는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의뢰 시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각 조사책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를 위해서만 

데이터를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에 동의한 조사대상자에 한해 설문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495명(회수율 55.9%)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남편과 부인의 

연령, 결혼경로, 최종학력, 직업, 월수입),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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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로 하였다.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개인이 지닌 가치관 또는 의지를 의미한다.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는 크게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가 힘들 때에는 곁에서 

지탱해 주고 싶다’,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커미트먼트’, ‘가족의 분열은 피하고 싶다’,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 ‘규범적 커미트먼트’,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 ‘지속적 커미트먼트’ 3영역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방식의 4점 척도(0점: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이미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샘플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정영조 외 2013).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선 외(2012)가 개발한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언행을 이해할 수 

없어 속상하다’, ‘아내가 내 고민을 들어주지 않아 속상하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피곤하다’.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 

머리가 아프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의 학대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화가 난다’, ‘아내가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가 상냥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 ‘아내가 나의 부모를 

배려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의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의 

4가지 하위영역총 1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방식의 4점 

척도(0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3점: 매우 그렇게 느낀다)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이미 다문화가족의 남편 샘플을 통해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삶의 질’은 측정에는 나카지마 가즈오 외(中嶋和夫 외 2003)가 개발하고, 기리노 마사후미 

외(桐野匡史 외 2011)가 개정판으로 작성한 ‘개정판 건강관련QOL만족도’ 측정척도가 

사용되었다. 건강관련QOL만족도란 개인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건강과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방식의 

3점 척도(0점:아니다, 1점:어느 쪽도 아니다 2점: 그렇다)로 되어 있다. 나카지마 가즈오(中

嶋和夫) 외(2003)가 개발한 ‘건강관련 QOL만족도’ 척도와 기리노 마사후미(桐野匡史) 

외(2011)의 ‘개정판 건강관련 QOL만족도’ 척도는 이미 대규모 샘플을 통해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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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라자루스 외(Lazarus 외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결혼생활에 대한 몰입 내지는 헌신 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라

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가 낮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배우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저하된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방법

통계분석에는 SPSS20.0과 AMOS20.0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결혼생활 

커미트먼트(3요인 사교모형),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4요인 2차요인모형), 삶의 질(3요인 

2차요인모형) 각각의 요인구조모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177 | 

요인구조 측면에서 본 구성개념 타당성의 교차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은 내적정합성 측면에서 본 신뢰성을 Cronbach’s α신뢰성 계수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 

한해 모형의 수정지수를 참고로 수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각 측정척도의 

평균값,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하였다. 넷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로 검토하였다. 다섯째,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각 측정척도의 요인구조모형 및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성은 적합도 

판단지표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08미만이면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한다(田部井明美 2001).

분석에는 회수된 495명의 데이터 중 연구모형 검증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응답한 247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1>과 같다. 남편의 연령은 평균 

44.0세(표준편차 6.4, 범위 26~65세), 부인의 연령은 평균 28.7세(표준편차 6.4, 범위 

19~58세)였다. 결혼경로는 ‘중개업자 소개’가 155명(62.8%)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

고, ‘친구 소개’가 46명(18.6%), ‘가족 및 친척 소개’가 32명(13.0%), ‘종교단체 소개’가 

14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26명(51.0%)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학교 졸업’이 55명(22.3%), ‘2년제 대학 졸업’이 29명

(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121명(49.0%)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이 53명(21.5%), ‘100만원 미만’이 45명

(18.2%)이었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104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필리핀’

이 62명(26.8%), ‘중화인민공화국’이 44명(19.0%), ‘캄보디아’가 12명(5.2%), ‘태국’이 

6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는 응답빈도가 높은 상위 3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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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농림축산업’이 84명(34.0%), ‘회사원’이 47명(19.0%), ‘단순노동’이 27명(10.9%)순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 (n=247)
(단위 : 명(%))

연령
  남편    평균 44.0세   표준편차 6.4    범위 26~65세
  부인    평균 28.7세   표준편차 6.4    범위 19~58세

결혼
경로

중개업자 소개 155 (62.8)

부인의
국적

베트남 104 (42.1)

친구 소개 46 (18.6) 중국 62 (26.8)

가족 및 친척 소개 32 (13.0)
필리핀 44 (19.0)

종교단체 소개 14 ( 5.7)
캄보디아 12 ( 5.2)

최종
학력

미취학 1 ( 0.4)

태국 6 ( 2.6)초등학교 졸업 16 ( 6.5)

기타 (몽골, 인도네시
아, 러시아, 우크라이
나 등)

19 ( 8.2)
중학교 졸업 55 (22.3)

고등학교 졸업 126 (51.0)

대학(2,3년제) 졸업 29 (11.7)

직업

농림축산업 84 ( 34.0)

대학교(4년제) 졸업 16 ( 6.5) 수산업 3 ( 1.2)

대학원 졸업 4 ( 1.6) 단순노동 27 (10.9)

월수입

수입 없음 8 ( 3.2) 생산업  25 (10.1)

100만원 미만 45 (18.2) 판매업 12 (4.9)

100-200만원 미만 121 (49.0) 회사원 47 (19.0)

200-300만원 미만 53 (21.5) 공무원 11 ( 4.5)

300-400만원 미만 16 ( 6.5) 전문직 4 ( 1.6)

400만원 이상 4 ( 1.6) 기타(무직, 학생 등) 34 (13.8)

2.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및 평균치 분석 결과

주요변수인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질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및 평균값을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3요인 사교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χ²(df)=72.909(31), CFI= 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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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0.074로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단되었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정서적 

커미트먼트=0.939, 규범적 커미트먼트=0.814, 지속적 커미트먼트=0.768이었다. 결혼생

활 커미트먼트의 합계 득점을 산출한 결과,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9.1점(표준편차 

2.9, 범위 1~12점),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5.2점(표준편차 3.0, 범위 0~9점),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5.1점(표준편차 2.5, 범위 0~9점)이었다.

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4요인 2차요인 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χ²(df)=285.357(100), CFI=0.934, RMSEA=0.087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전체가 0.948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0.876, ‘아내의 학대행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0.887, ‘아내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0.857, ‘아내의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0.81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16문항에 대한 합계 득점을 

산출한 결과, 평균 7.1점(표준편차 7.7, 범위 0~48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QOL’을 3요인 2차요인 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χ²(df)=114.497(49), CFI=0.968, RMSEA=0.074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전체가 0.930이었다. QOL 12문항에 

대한 합계득점은 평균 16.5점(표준편차 7.6, 범위 0~24점)이었다.

<표 2> 주요변수들의 타당도, 신뢰도, 평균치 분석 결과  (n=247)

변수명

타당도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범위)χ²(df) CFI RMSEA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72.909
(31)

0.975 0.074

정서=0.939

규범=0.814

지속=0.768

정서=9.1점±2.9(1~12점)

규범=5.2점±3.0( 0~9점)

지속=5.1점±2.5( 0~9점)

배우자

스트레스

285.357
(100)

0.934 0.087

전체=0.948

관계=0.876

학대=0.887

능력=0.857

성격=0.812

전체=7.1점±7.7(0~48점)

관계=2.9점±2.8(0~15점)

학대=1.4점±2.0(0~12점)

능력=1.6점±2.1(0~12점)

성격=1.1점±1.7( 0~9점)

QOL
114.497

(49)
0.968 0.074

전체=0.930

신체=0.912

정신=0.860

사회=0.863

전체=16.5±7.6(0~24점)

신체=5.1±3.2( 0~8점)

정신=5.7±2.7( 0~8점)

사회=5.8±2.7( 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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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3>과 같다. 그 결과,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 

삶의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규범적 커미트먼트는 지속적 커미트먼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배우자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속적 커미트

먼트는 배우자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삶의 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1. 정서적 커미트먼트 1

2. 규범적 커미트먼트  0.207** 1

3. 지속적 커미트먼트  0.297***  0.545*** 1

4. 배우자 스트레스 -0.452***  0.023 -0.058 1

5. 삶의 질  0.185**  0.008   0.034 -0.335*** 1

*p<0.05, **p<0.01, ***p<0.001

4. 연구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2>와 같다. 먼저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χ²(df)=691.162(365), CFI=0.935, RMSEA=0.060으

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3요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에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0.48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QOL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332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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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표준화계수)

Ⅴ. 고 찰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데이터를 기초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QOL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라자루

스 외(Lazarus 외 1984)가 제시한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3요인이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해 QOL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이론적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와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만이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QOL에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애정과 사랑을 중시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결국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본 경우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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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지속의사의 관련성을 살펴본 정영조 외(2013)의 연구결과를 통한 간접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높을수록 부부동반행동의 빈도를 

높이고 나아가 가족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아내와 가족에 대한 애착이 깊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송지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은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 상호 간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은하 외(2012)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는 배우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잦은 대화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치며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애정이 바탕이 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치관은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QOL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는

데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배우자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尹靖水 외 2012). 부부와 

같은 친밀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만족 정도에 따라 우울 증상이 완화 또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이경미 외 2004). 또한 우울한 배우자의 욕구와 부정적 진술 등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상태가 심화되어 결과적으

로 더욱 우울해지게 된다(Coyne 외 1987; Barnett 외 1988).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노인을 

수발하거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돌봄수행자에 대한 연구결과로 확장시켜보면, 수발 또는 

양육대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감을 높이거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Lawton 외 1991; 채선미 외 1999; 김문정 2009).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배우자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의 

학대 행위, 배우자의 성격과 능력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현장에서 남편 상담 

시 스트레스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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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서적 커미트먼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남편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부 간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개업자의 소개를 통한 결혼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박윤지 외(2012)가 지적하고 있듯이 국제결혼의 경우 다양한 배우자 선택과정

과 오랜 만남을 통해 상호 호감을 지닌 배우자를 결정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

트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영조 

외(2013)의 연구에서도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부부동반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에는 이득과 손실이라는 계산적 측면보다는 애정과 사랑이라는 정서적 측면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 볼 때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정서적, 규범적, 지속적 커미트먼트라는 하위요소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형태의 모형을 취한다(Adams 외  1997; Johnson 외 1999). 즉 개인이 가지는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혼재하는 상태이기는 하나 다만 어느 커미트먼트 요소를 

더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향하는 경로계수에 있어서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규범적 및 지속적 커미트먼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아내와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의미하는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외적요인으로 인해 이혼의 선택을 

제한하는 지속적 커미트먼트에 대한 가치관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으나 정서적 커미트먼트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게 인식되어진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결혼생활은 부부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결혼생활 중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 분노, 말다툼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들, 이를테면 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질환, 빈혈,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가족해체로 이어진다(윤황 2009).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이혼율의 증가추세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악화 및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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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인지하는 부정적 스트레스 감정이나 이러한 감정을 발생시키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중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던 낮은 수준의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장기적

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를테면 배우자의 모국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위한 교육, 배우자와의 관계형성기술 및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스트레스 상담 창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주로 

중개업자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충분한 이해와 파악의 

시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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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arriage Commitment and Marital Stress 
on QOL in Intermarried Korean Husband 

Ji Sun Park, Young Jo Chung, Han Su Ryu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the marriage 

commitment, marital stress, and QOL for the Intermarried Korean Men. 

Participants were 885 Korean husband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were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ocated in the two area 

through self-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marital 

commitment scale, marital stress, and QOL scale. We designed the casual 

model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husband’s marriage commitment, 

marital stress, and QOL. The casual model was examin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of 247 subjects who had 

given answers to all the items out of the total collected data of the 495 subjects 

was us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t indices were found 

to be χ²(df)=691.162(365), CFI=0.935, RMSEA=0.060. This is statistically 

acceptable levels. Second, affective commitment were negatively related 

marital stress among husband. But moral commitment and continual 

commitment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ird, marital str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QOL.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e husband’s stress 

management and improving of marital relationship is important.

<Key words> Marriage commitment, Marital stress, Quality of life, Intermarried 

Korean Husband, Multi-cultural family




